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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ntributor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preschool children 
focusing on home environmental factors(finan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and 
maternal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child's effort, child's ability, teacher's 
instruction, and maternal teaching). One hundred and seventy three mothers whose preschool 
children were attending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Kyunggi-Do participated in the survey. 
Kinlaw et al.(2001)'s Importance of Effort/Ability Scale was used to assess the mother's belief 
about the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Stipek et al.(1992)'s Activities Sub-scales was revised 
to measure a social capital, that is the mother's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providing to their 
preschool child. Educational level was utilized as human capital and monthly income was 
considered as financial capital. Also, using open ended questions, the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numbers of extra-curricula activities their child was presently attending, and when he 
or she began to attend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general, the 
mothers provided informal activities to their preschool child more than formal activities. Also, they 
believed the teacher's instruction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child's ability the least important in 
their child's academic achievement.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was predicted by 
mothers' formal activities and their belief on their child's ability. The age of start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explained by mothers' formal activities and their educational level.

Key words: extra-curricular activities,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hom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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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

의 교육열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

만,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과 더불어 유아기부터 

학습 위주의 조기교육을 성행케 하는 원인이 되

고, 무려 20조 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의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통

계청, 2008). 이와 같이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의 

전인발달을 저해하고 부모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

담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양극화 문제와 연계되어 사회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EBS 수능 과외,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수차례 추진한 바 있으며, 2007년 

대선 출마 각 당 후보들도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목고 제한, 영어공교육 실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임천순 등 2008).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영어몰입교육 실시(경향

일보 2008.1.24)와 국제중학교 신설(한국일보 

2008.8.4) 등이 발표됨으로 인하여 사교육 과열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 

문제는 자녀의 학업성취 결과가 당사자는 물론이

고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위신, 명예 등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구인회 2003). 특

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학문과 이를 통한 출세

를 중시했던 유교문화 및 과거제도의 전통으로 

인해 학력 외에는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뿐 아니라 결

혼이나 인간관계 형성 시 학력이 개인을 평가하

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왔으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직업선택과 교

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력주의

가 더욱 더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가

난한 집 자녀가 명문대나 사법고시 등에 합격한 

경우를 말하는 ‘개천에 용’이란 표현과 같이 교

육은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자녀를 자신의 연장으로 보

고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관계지향적

인 문화로 인해(Kim & Choi 1994) 자녀의 학업

성취는 결혼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많은 한국 주부들에게 일종의 대리성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자녀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관심

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려는 노

력으로 이어져 학업성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Teachman et al. 1997). 특히 가정환경 중

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과외나 학원 등

의 사교육에 투자 가능한 금액(물적 자본)을 결

정하고, 지능지수 등의 유전(인적 자본)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

로 Becker를 위시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Becker 1993; Becker & Thomes 1986; 

Brooks-Gunn & Duncan 1997; Mayer 1997; Yeung 

et al. 2002). 그러나 최근 Coleman(1988)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 풍부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를 자녀 및 자녀교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

정 밖에서 사용한다면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육사회학적 입장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사회적 자본이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사람들 간의 관

계에 내재해 있는 비실재물로서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가 들이

는 노력과 관심, 자녀 학습에의 개입 등을 의미

하며, 물적, 인적 자본보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보

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은정 2007; 

이정선 2001). 수 년 전에 유행하던 ‘자녀의 성적

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경제력’이라는 말이 최

근에는 ‘자녀의 성적은 엄마의 정보력(사회적 자본)

과 아빠의 이해력(사회적 자본)과 할아버지의 경

제력(물적 자본)’으로 바뀐 것 역시 물적 자본의 

토대 위에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행하는 투

자가 주로 과외나 학원 등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와 사교육비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실

제로 사교육이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

는지는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김은정 2007).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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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개하는 사회적 자본의 하나인 부모의 지나

친 기대나 열망은 가정의 수입과 같은 물적 자본

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Keith et al., 1993; Entwisle & Alexander 1996), 

자녀에게 압력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학업 성취를 

저해한다는 상반된 결과(Boike et al. 1978)도 존

재한다. 

한편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들이는 노력

과 관심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뿐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신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생각된다. 즉, 학업이나 사회성 등의 발달 

영역 중 어느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자녀 자신과 환경 중 어떠한 요인이 더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교육

에 대한 부모의 노력과 관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과보

호, 지시, 통제, 성취압력을 많이 행사할 것으로 

추측된다(오정현ㆍ정태연 2006). 실제로 Kinlaw 

등(2001)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유럽계 미국 부모

들은 선천적인 능력과 노력의 중요성을 거의 비

슷하게 보는 반면 동양계 미국 부모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 즉,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양계 부

모들은 아동에게는 과제에 필요한 노력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수행의 책임이 있

다고 믿으며(Hess et al. 1987), 학생들 역시 성취

는 지능보다는 성실성에 달려있고, 학교에서 좋

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와 같이 수행을 일차적으로 노력의 함수라고 여

기는 문화에서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며, 자녀의 성

취를 강조할 수 있다(Okagaki & Divecha 1993). 우

리나라에서 사교육 일번지로 불리는 ‘강남 엄마

들’의 자녀 학업지원활동 특성과 자녀교육에 대

한 신념을 분석한 김경숙(2009)의 연구에서도 사

교육에 의존하고 아이의 스케줄 관리에 전념하는 

어머니들(매니저형, 모방형)은 자녀가 영재성이 

없더라도 온순하고 성실하다면 어머니의 전폭적

인 지원으로 영재원에 등록할 수 있다는 믿음과 

반복학습과 선행학습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선행학습에 연연해하고 있

었다. 이에 비해 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철저하게 

지원하지 않는 어머니들(성찰형, 적당형)은 자녀

마다 타고난 능력이 따로 있어서 부모가 만들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학원이 아니라 아이의 능력 문

제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기

존의 연구들(노현경 2006; 양정호 2005; 이승신 

2002; 이성림 2005)은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사교육 실태 조사나 부모의 인구통계학

적 변인에 따른 사교육 비용의 지출 차이를 밝히

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녀교육에 대

한 관심과 투자가 주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계층적 현상인 서구와 달리 지역과 계층을 초

월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

는 사교육 결정 요인으로서 부모의 수입이나 학

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다루는 것은 무

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중･

고등학교 시기뿐 아니라 영유아기부터 시작된다

는 사실과 오히려 최근 국제중 신설 에 가장 많

은 관심과 동요를 보이는 집단이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유아기의 사교육 실태를 기존의 경제학

적 관점(물적, 인적 자본)과 교육사회학적 관점

(사회적 자본)뿐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 과열 현상과 관련된 다양

한 가정환경 요인과 자녀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

한 어머니의 신념을 파악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부모교육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교육 실태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가정환경 요인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3.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어머니 신념의 일반

적 경향은 어떠한가? 

4. 사교육 실태, 가정환경 변인(물적, 인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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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ean(SD)

Age 21~45


 
34.63 

(3.57)

Education

high school 31 (20.7)

college 10 (6.7)

university 96 (64.0)

graduate school 13 (8.7)

Occupation
unemployed 57 (46.7)

employed 65 (53.3)

Income
800,000~

17,000,000


 

360.33 

(196.93)

Number of

children 

1 84

2 44

 3 5


 Range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subjects

N=173

회적 자본),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간

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5. 가정환경변인과 학업성취요인에 관한 신념

은 사교육 실태를 얼마나 예측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보

육시설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의 어머니 173명

이다. 유의표집으로 4개의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했으나 193부가 회수되었

고(약 77%), 이중에서 부실기재 질문지를 제외한 

17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4.63세

(범위 21～45세)였고, 학력은 대졸이 96명(64%)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이하(20.7%), 

대학원 졸(8.7%), 전문대 졸(6.7%)의 순이었다. 취

업여부별로는 전업주부(46.7%)보다 취업모(53.3%)

가 많았는데,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들이 표집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가족 소득은 평균 360만원(범위 80～1,700만원)이

었다.

2. 측정도구 

1) 사교육 실태

본 연구에서 사교육 실태는 어린이집 외에 가

정방문 학습지나 학원, 문화센터 등 사교육을 이

용하기 시작한 연령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교

육 활동의 수로 정의했다. 사교육 활동 시작 시

기와 현재의 사교육 활동 개수는 모두 개방형 질

문을 통해 측정하여 연속 변수로 처리했다. 

2) 가정환경 변인 

(1) 물적 자본

본 연구에서 물적 자본은 가정의 월평균 총소

득으로 정의하고, 개방적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2)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부모의 지능지수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으로 측

정하였다. 

(3)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

기 위해 부모가 들이는 노력, 관심, 자녀학습에의 

개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가 가정에서 유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형식적ㆍ

비형식적 활동을 측정하는 Stipek 등(1992)의 

Activities Sub-scales를 변형해서 사용했다. 원래 

이 척도는 형식적 활동(예, 가게에서 샀거나 집

에서 만든 플래시 카드나 학습지를 사용하여 글

자나 읽기를 가르친다)과 비형식적 활동(예, 상 

차릴 때 식기류를 세게 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맥락에서 수를 가르친다)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

해 ‘전혀 안함’에서 ‘거의 매일’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

니들이 활동 빈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전혀 안함’에서 ‘일주일에 6～7회’로 척도

를 수정했다. 신뢰도 ⍺는 형식적 활동은 .80, 비

형식적 활동은 .83이었다. 

3)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자녀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은 

유아의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Kinlaw 등(2001)의 

Importance of Effort/Ability Scale를 수정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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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Min-Max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1.22 

(1.30)
0-6

Age of beginn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34.69 

(16.76)
10-7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N=173

용했다. 원래 이 척도는 유아의 읽기와 수학 학

습에서 유아 자신의 노력과 능력, 교사의 가르침

과 어머니의 가르침 등 네 가지 요인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가 현재 우

리나라 사교육 및 특별활동 1순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읽기와 수학 외에 영어를 추가하

였다. 예를 들어, 유아의 노력(예,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 능력(예, 아이가 얼마나 똑

똑한가), 교사의 가르침(예, 교사의 지도가 얼마

나 효과적인가)과 어머니의 가르침(예, 아이가 집

에서 얼마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는가) 등 4가

지 요인이 각기 수학(8문항), 읽기(8문항), 영어(8

문항)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 문항이 각기 4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학업성취 요인이 그 영역의 성공에 중요하다

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신뢰도 ⍺는 요인별로 .86

에서 .91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자 2인의 자문으로 일

부 번역이 어색한 문장과 내용이 애매한 지시문 

등을 수정한 후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측정도구의 문항 이해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

니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전달한 후 교사의 협조로 유아 편에 질

문지를 배부, 수거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3.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의 기술통계와 종속 t검증, 피험자내 이원변량분

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both factors) 및 Duncan 검증, Pearson 상관관

계 및 Spearman 상관관계, Stepwise 회귀분석 등

으로 처리했다. 

III. 연구결과

1. 사교육 실태의 일반적 경향 

<Table 2>와 같이 전체 연구대상 173명 과반수 

어머니들이(98명, 56.5%) 해당 자녀에게 어린이

집 외에 문화센터나 가정방문 학습지 등의 사교

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평균 사교육 개수는 평균 

1.22개, 최대값은 6개였다. 해당 자녀가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평균 34.69개월, 최소값은 10

개월이었다. 

2. 가정환경 요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 요인은 물적 자본(월소

득), 인적 자본(부모의 학력), 사회적 자본(어머니

의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활동) 등으로 구성했는

데, 이중에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일반적 

경향은 연구대상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는 사회적 자본의 일반적 경향만 살펴보기로 한

다. <Table 3>과 같이 평균 형식적 활동은 2.84, 

비형식적 활동은 3.40으로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형식적 활동보다 비형식적 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d=-.56), 종속 t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8.15, p<.001).  

Mean(SD) d  t

Formal activity 2.84 (.83)
-.56 -8.15***

Informal activity 3.40 (.88)

***p<.001 

Table 3. Paired t-test of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N=173

3. 교육신념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노력, 능력, 교사의 가르침, 어머니의 

가르침 등의 학업성취 요인(4 수준)과 수학, 읽

기, 영어 등의 학업영역(3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중요성 점수를 종속변인으

로 하여 피험자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주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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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df MS F

Fa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68.49 3 22.83 73.30 *

Academic domain   .74 2 .37 1.18

Factors X Domain  .69 6 .11 .37

Error 624.14 2,004 .31

Total 694.06 2,015 23.62

*p<.05  

Table 4.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on the both factors N=173

Academic domain  

Math

M (SD)

Reading

M (SD)

English

M (SD)

Total

M (SD)

Fa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child's 
effort

3.42
(.04) 

3.47
(.04) 

3.38
(.04) 

3.43
(.02) b

child's 
ability

3.02
(.04)

3.05
(.04)

2.96
(.04)

3.01
(.02) c

teacher's 
instruction

3.48
(.04)

3.47
(.04)

3.47
(.04)

3.47
(.02) a

mother's 
teaching 

3.40
(.04)

3.40
(.04)

3.39
(.05)

3.40
(.02) bc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mother's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N=173

A B C D E F G H I J

Extra-curricular 

activities.

number(A) 1

beginning age(B) .03 1

Home 

environ

-ment 

financial 
capital

monthly income(C) .11 -.03 1

human 
capital

mother's education(D) .14 -.30** .33** 1

father's education(E) .18 -.17 .33** .52** 1

social 
capital

formal activity(F) .29** -.03 -.02 -.05 .00 1

informal activity(G) .02 -.40** .06 -.02 .16 .46** 1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child's effort(H) .18* -.02 .03 .06 -.02 .10 .08 1

child's ability(I) .24** -.00 -.03 -.01 .15 .13 .09 .45** 1

teacher's instruction(J) .09 -.10 -.01 .95 .08 .07 .12 .46** .33** 1

mother's teaching(K) .08 -.12 -.01 .11 .06 .05 .08 .51** .42** .45**


Spearman's rho, *p<.05, **p<.001

Table 6. Correla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home environment and belief about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N=173

발견되었으나 학업영역에 관한 주효과 및 상호작

용 효과는 없었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학업성취 요인에 따라서는 교사의 가르침이 

평균 3.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유아의 노력

(3.43), 어머니의 가르침(3.40)이었으며, 유아의 능

력이 평균 3.01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추

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한 결과 어머니의 가

르침(bc)은 유아의 노력(b)이나 유아의 능력(c)과 

유의한 차이가 없고, 집단 간의 차이는 유아의 

노력, 유아의 능력, 교사의 가르침 등 세 집단 간

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사교육 실태, 가정환경 변인, 학업성취 요

인에 관한 신념간의 관계

<Table 6>은 사교육 개수 및 시작연령,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들 간에 Pearson 상관관계 및 Spearman 

상관관계(학력의 경우)를 구한 표이다. 분석 결과 

월수입으로 측정한 물적 자본은 사교육 개수 및 

시작 연령과 상관이 없었으며, 인적 자본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학력은 사교육 시작 연령과 부

적 상관(r=-.30, p<.001)이 있었다. 사회적 자본의 

중에서 형식적 활동은 사교육 개수와 정적 상관

(r=.29, p<.001), 비형식적 활동은 사교육 시작 연

령과 부적 상관(r=-.40, p<.001)이 나타났다. 학업

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중에는 유아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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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8, p<.001)과 능력(r=.24, p<.001)이 사교육 개

수와 각기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5.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의 사교육 실태에 관한 예측력 

물적, 인적, 사회적 자본 등의 가정환경 변인

과 유아의 노력, 능력, 교사 및 어머니의 가르침 

등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이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 개수 및 

시작연령을 종속변인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했다. Durbin-Watson 계수는 각기 1.82와 1.83으

로 독립변인들 간의 자기상관 위험은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먼저 <Table 7>과 같이 사교육 

개수에는 사회적 자본 중 어머니의 형식적 교육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beta=.25), 그 다음

은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 중 유아의 능력

(beta=.25)이었다. 이 두 독립변인은 모두 사교육 

개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 개수 총 

변량의 10%를 설명하고 있었다(Adjusted R2=.10, 

p<.01).

Model b beta t F
Adjusted 

R
2 ∆R

2

1

Constant -.08 -.15

6.51* .06 .06Formal 
activity

.46 .27 2.55

2

Constant -1.65 -1.41

5.90** .10 .04
Formal 
activity

.43 .25 2.47

Child's 
ability

.54 .23 2.23

*p<.05, **p<.01

Table 7. Step-wise regression of number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N=173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교육 시작 연

령의 경우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독립변인은 

사회적 자본 중 어머니의 비형식적 교육활동이었

다(beta=-.39). 그 다음은 인적 자본 중 어머니의 

학력이었으며(beta=-.34), 이 두 변인이 사교육 시

작 연령 총 변량의 23%를 설명하고 있었다

(Adjusted R2=.23, p<.001). 한편 사교육 시작 연령

에 대한 비형식적 활동과 어머니 학력의 영향력

은 모두 부적으로, 자녀에게 비형식적인 교육활

동을 많이 제공하는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사교육을 일찍부터 

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Model b beta t F
Adjusted 

R
2 ∆R2

1

Constant 60.57 6.91

8.85** .13 .13Informal 
activity

-7.70 -.38 -2.97

2

Constant 77.07 7.63

9.01*** .23 .10
Informal 
activity

-7.86 -.39 -3.23

Mother's 
education

-6.26 -.34 -2.83

**p<.01, ***p<.001

Table 8. Step-wise regression of age of beginn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N=173

IV. 논의 및 결론

1. 사교육 실태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대상 보육시설 유아 중 56%가 문화센

터나 가정방문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사교육 개수는 평균 1.22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우남희 등 1993; 이기숙 등 2001)

보다 낮은 수치로, 거의 모든 취학전 아동이 다

수의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리라는 예상과 어긋

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간의 차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며 전업주

부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아동을 포함하

고 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를 문화

센터 등에 데리고 다니거나 가정에 학습지 교사

를 부르기 어려운 취업모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 표집이 이루어졌다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사교

육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

려 과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교육이 최근에

는 보육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보육시설 내에 특

별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가 보육시설에



88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1권 1호 2010

서 경험하는 특별활동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교

육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가정환경 변인의 일반적 경향 

이와 같은 사교육 실태와 관련 있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월 평균 소득과 같은 물적 자본과 부모

의 학력과 같은 인적 자원 등의 구조적인 변인 

외에도 과정적 변인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

시키기 위해 부모가 들이는 노력, 관심, 자녀 학

습에의 개입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이 지적

된다(김은정 2007; 이정선 200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가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자녀에게 

플래시 카드나 학습지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형

식적 교육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비형

식적 교육활동으로 측정하였는데, 연구대상 어머

니들은 형식적 교육활동보다 비형식적 교육활동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기본적인 학업 기술과 

고도의 구조화된 직접 교수법을 강조하는 발달에 

부적합한 실제보다는 놀이의 맥락에서 발달이 이

루어진다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입각한 발

달에 적합한 실제를 실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Holloway et al. 1995; Huffman & Speer 2000). 그

러나 동일한 척도를 미국의 유럽계 어머니와 재

미 한국인 어머니에게 사용한 Song(2005)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

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Song(2005) 

연구의 어머니도 형식적 교육활동보다 비형식적 

교육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지만 두 교육활동 

간의 차이는 본 연구대상 어머니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특히 백인 어머니들은 형식적 교육활

동보다 비형식적 교육활동을 2배나 많이 제공하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시아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고 지각하며, 유아를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며, 형

식적이고 직접적인 교수법을 사용한다는 선행연

구(Huntsinger et al. 1998; Okagaki & Divecha 

1993)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머니

들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형식적 활동보다 비형식

적 활동을 많이 제공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어머니들에 비해 구조화되고 성인

중심의 형식적 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있을 가능

성도 있다. 

또한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등의 

가정환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물

적 자본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학력과 유의

한 관계가 있었으나 사회적 자본과는 관계가 없

었다. 인적 자본 역시 형식적 교육활동과 비형식

적 교육활동 등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과 

모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적거

나 학력이 낮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학업성취

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덜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주

로 중산층 이상에 국한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에서는 자녀의 학업이 계층을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한유미 등 2009).  

3. 학업성취에 대한 신념의 일반적 경향 

다음으로 가정환경 변인 외에 심리학적 관점

에서 사교육과 직접적 관련 있을 것으로 간주되

는 교육신념에 있어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아래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읽

기, 영어 등의 학업영역의 성취에 유아의 능력과 

노력, 어머니와 교사의 가르침 등의 학업성취 요

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믿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학업영역에 따라서는 어머니들의 신념은 차이가 

없었고 학업성취 요인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학업

성취에는 교사의 가르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며, 그 다음으로는 유아의 노력이나 어머니의 가

르침이며, 유아의 선천적인 능력은 가장 중요하

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업성

취에 자녀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어머니들의 인식은 선천적인 능력

은 아동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를 결정

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성취 수준은 노력에 달

려있다는 입장에서 인간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유

교 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유럽계 미국 부모들은 선천적인 

능력과 노력의 중요성을 거의 비슷하게 보는 반

면 동양계 미국 부모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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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Kinlaw et al. 2001), 동양계 부모들은 아동에게는 

과제에 필요한 노력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

에 아동에게 수행의 책임이 있다고 믿고(Hess et 

al. 1987), 학생들 역시 학업성취는 지능보다는 성

실성에 달려있으므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Fung 1998; 

Kim & Park 2006). 또한 위 네 요인 중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고 인식하는 백인 어머니들과 달리(Han et 

al. 2009),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가르

침보다는 교사의 가르침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업성취 요인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문화에 의해 상당 부분 형

성됨을 시사한다. 

4.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 요인에 관한 

신념의 사교육 실태에 관한 예측력 

사교육 수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 중 형식적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

성취 요인에 대한 신념 중 유아의 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 자신이 구조

화되고 성인중심의 형식적인 교육활동을 많이 제

공할수록 자녀에게 사교육도 많이 시킴을 의미한

다. 사교육 시작 연령은 사회적 자본 중 비형식

적 교육활동과 어머니의 학력에 의해 부적 영향

을 받고 있어 가정에서 비형식적인 활동을 많이 

제공하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사교육을 일

찍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학

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노력, 개입 등의 사회

적 자본을 많이 투자하는 가정일수록 사교육을 

일찍 그리고 많이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은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를 매개할 뿐 

아니라(Keith et al. 1993; Entwisle & Alexander 

1996) 사교육 시작 시기 및 개수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가정의 월 소득과 같은 물적 자본

과 부모의 학력과 같은 인적 자본은 예상과 달리 

사교육 개수나 시작 연령 등의 사교육 실태에 유

의한 예측력이 없었다. 이는 가정의 물적 자본이

나 인적 자본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보다 사회적 

자본과 같은 과정적 변인이 사교육 실태에 중요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이 유아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시기 사교육의 상당부분이 보육시설 

내에서 특별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실

태로 사교육 개수나 사교육 시작 연령만을 다루

었으며 사교육 비용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사교

육 비용을 포함하여 연구했다면 물적 자본의 영

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

복하고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정밀히 측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각 가

정의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제학적 관점과 

이를 매개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부모의 교육신념

을 중요시하는 심리학적 관점 등 포괄적인 관점

에서 유아기 사교육 실태를 접근하고, 특히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중요성을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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